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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육성 주요 벼 품종의 영양․기능성 성분 DB화 및 분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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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론]

국내육성 주요 벼 품종의 영양성분 및 기능성 물질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고자 수행하였다.

[재료 및 방법]

농촌진흥청 육성 벼에 대한 직무육성신품종선정심의회(1980-2015) 자료의 일반성분 데이터를 수집하였고, 국내외 학술지에 

실린 국내 육성 벼 품종의 영양․기능성 관련 논문 54편의 데이터를 수집․분석하여 품종들의 경향을 알아보았다.

[결과 및 고찰]

벼 품종 육성 자료를 수집하여 단백질 및 아밀로스 함량, 알칼리붕괴도를 분석하였다. 258개 품종의 단백질 함량은 평균 6.6%, 

범위5.3-9.2%, 변이계수 10.1%로 가장 높은 품종은 ‘단미’, 가장 낮은 품종은 ‘녹우’, ‘중모1044’, ‘영우’이었다. 찰벼를 제외

한 351개 품종의 아밀로스 함량은 평균 19.3%, 범위 9.1-42.8%, 변이계수 13.4%로 가장 높은 품종은 ‘도담쌀’, 가장 낮은 품종

은 ‘백진주’이었다. 290개 품종의 알칼리붕괴도는 평균 6.3, 범위 1.8-7.0으로 가장 높은 품종은 ‘새고아미’, ‘팔방미’, ‘주안’ 

등 8품종이었고 가장 낮은 품종은 ‘미면’이었다. 논문 기반 자료 수집․분석 내용은 54개 논문에서 국내 육성 벼 품종은 총 87품

종이 272회 이용되었고 이중 밥쌀용인 일반벼가 전체의 39%인 106회, 흑미가 12%(32회), 통일형이 10%(26회), 고아밀로스

가 8%(21회) 등 이용되었다. 이 중 많이 이용된 품종은 일품벼(22회), 설갱(11회), 흑진주(10회), 흑광(9회), 큰눈(8회), 삼광(8

회), 하이아미(6회) 등의 순이었다. 논문에서 분석된 내용은 단백질, 아밀로스 등 일반성분, 지방산, 호화점도 특성, 무기성분, 

아미노산, 폴리페놀 등 32 항목에 대해서 191회 조사되었다. 이중 조사가 많이 된 항목은 일반성분(16%, 30회), 지방산(8%, 

15회), 호화점도 특성(8%, 15회), 무기성분(6%, 12회), 아미노산(6%, 12회), 폴리페놀(6%, 12회), DPPH(4%, 8회), 감마 오리

자놀(4%, 8회), ABTS(4%, 7회) 등 이었다.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항산화 활성, 미량원소, 아미노산, 기능성물질, 지방산 조

성, 아밀로펙틴 중합도, 호화점도 특성 및 알칼리붕괴도에 대해서 육성 품종들의 경향을 분석하였다. 분석된 내용은 영양․기능

성 성분이 강화된 벼 품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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